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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임 따비에 공동대표

2010년 마웅저 대표와 여러 운영위원 분들과 버마 어린이를 위한 단체를 만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

금까지 운영위원 분들과 회원 분들의 참여가 지금의 따비에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단체 사무실에 마웅저 대표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한 따비에가 어느덧 한국과 버마 양국에서 사무국

이 왕성히 활동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마음껏 해볼 수 있을

까' 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오랜 시간 대가 없이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따비에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따비에는 아직 작은 단체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말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

하나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활동가들과 회원

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들어온 작은 성과들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우리 회원들의 힘만으로 버마에 땅을 사고 작고 소박하지만 따비에 도서관을 완성했습니

다. 동화책이 없던 곳에서 따비에가 만든 동화책들을 본 딴 동화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아이

들을 위한 출판과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했던 따비에의 꿈이 그리 허황된 것은 아니었음을 느끼고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지금 버마에 민주화의 싹이 트고 있듯이 버마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아마

도 곧 올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비록 작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을 계속 지켜 가고 과정과 사람을 소

중히 여기는 따비에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따비에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회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웅저 따비에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을 떠나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머물었던 한국에서는 저는 늘 ‘버마 

사람 마웅저’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버

마 사람이 되어 ‘따비에 마웅저’라고 말합니다. 

2년 전에 20년만에 고국에 돌아왔을 초기에는 여기 버마에 적응하는 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도 그렇지만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버마 사람들도 저의 버마어 발음과 말투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옛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버마를 느끼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버마에 다시 와서는 큰누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큰누나는 저를 키웠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엄마와 다름

없고 저를 한국으로 피신시켜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누나의 자녀, 즉 저의 조카들이 이미 결혼

을 해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조카손자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

르는데 저는 적응이 잘되지 않았습니다(이제는 할머니가 된 카이몬이 더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카손자들은 제가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막상 저를 보니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차

림도 별로고 누나 집에서 얹혀살고 너무 가난해 보이니까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자가 아니지만, 저희 따비에의 활동을 많은 버마 사람들이 인정해 주

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한국의 친구들의 지지 덕분에 따비에가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버마에서 따비에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계속 함께해 

주고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비에는 한국과 버마(미얀마)에서 자라났습니다. 버마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걷고 있고 따비에는 

버마 시민들이 원하는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와 교육활동에 주력하려 합니다. 5년간 많은 일을 하려 

했고, 앞으로도 길은 멀지만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분쟁지역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

년들, 학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

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비에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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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따비에에게 5살 따비에에게

영담스님 사단법인 하얀코끼리 이사장, 부천 석왕사 주지

따비에가 창립 5주년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버마 난

민 어린이와 청소년이 티 없이 맑게 살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따비에는 그동안 버마(미얀마)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

해 도서관 설립 지원, 어린이책 지원, 학교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

국-버마 청소년 교류 등 버마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해왔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

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비에 창립 5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버마 난민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소납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개발협력단체 하얀코끼리도 ‘아이들은 배

워야 하고, 아픈 이는 치료받아야 하고, 배고픈 이는 공양을 해야 한다’는 

구호 아래 국적, 이념,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백년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하얀코끼리도 버마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해 

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따비에 창립 5주년을 축하하면서 오늘 행사가 훈훈한 마음으

로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따비에의 자그마한 푸른 잎이 커다란 나무를 뒤덮듯이, 수많은 따비에 

나무들이 한국과 버마를 온통 뒤덮어, 지친 어린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

고, 책을 읽으며 새 세상을 만드는 꿈을 꿉니다. 따비에의 모든 분들은 작

은 잎이자, 큰 나무이며, 모든 이의 커다란 그늘입니다. 5주년을 진심으

로 축하드리며, 따비에의 그늘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윈민우 전 미얀마공동체 회장, 버마 시민상 한국지부 대표

버마에서는 도서관 하나 시작이 감옥 하나 문 닫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

다. 따비에는 버마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어린이책을 출판하고 도서관을 지원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따비에가 5주년이 되어서 행복하고 기쁩

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ဦးဝင္းျမင့္ဦး (ျမန္မာအသင္း)

စာၾကည့္တိုက္တစ္ခု ဖြင့္လွစ္ျခင္းသည္ အက်ဥ္းေထာင္တံခါးမ်ား ပိတ္သည္ႏွင့္ တူပါသည္။
သေျပအဖြဲ႔မွ ျမန္မာျပည္တြင္ စာၾကည့္တိုက္မ်ား ဖြင့္လွစ္ျခင္း၊ ကေလးလူငယ္ စာအုပ္မ်ား 
ထုတ္ေဝျခင ္ း ၊  စာ ၾကည္ ့တ ိ ုက ္မ ်ားသိ ု ႔  ေဝမ ွ ်ေပး ျခင ္ းမ ်ားဟာ ကေလးငယ္မ်ားရ ဲ ႕ 
အနာဂတ္ေမွ်ာ္လင့္ခ်က္မ်ား ရွင္သန္ႀကီးထြားရာမွာ၊ အနာဂတ္ပန္းတိုင္ကို ေလွ်ာက္လွမ္းရာမွာ 
မ်ားစြာ အေထာက္အကူ ျဖစ္ေစပါတယ္။
သေျပရဲ႕ ငါးႏွစ္ေျမာက္ ႏွစ္ပတ္လည္အတြက္ မ်ားစြာ ဂုဏ္ယူကာ ဝမ္းေျမာက္ဝမ္းသာ 
ျဖစ္မိပါတယ္။ ေရွ႕ဆက္ၿပီးလည္း မ်ားစြာ ေဆာင္ရြက္ႏိုင္ပါေစ…

강인남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 대표

책, 교육,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숲이 되어 가는 따비에 고맙습니다. 버마 

주민의 모습 그대로가 버마의 가능성입니다. 그들의 모여진 힘으로 주민

의 참 민주주의를 꽃 피울 그날까지 따비에를 응원하며 함께 숲이 되겠

습니다. 따비에의 5주년을 축하합니다.

5살 따비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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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미 U Jimmy  88 Generation Open Society 대표

따비에는 자랑과 우쭐됨 없이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가고 있습니

다. 제가 생각하기에 따비에는 버마 사회에서 보석과도 같습니다. 

따비에 5주년을 축하합니다. 

ဦးဂ်င္မီ (၈၈မ်ိဳးဆက္ ပြင့္လင္းလူ႔အဖြဲ႔အစည္း)

ပြင့္ဖတ္မရွိ
ဝတ္ဆံမပါ
ေရာင္စံုေတြ မထည္ဝါဘူး
သေျပဆိုတာ
ေအာင္ျမင္ျခင္းရဲ႕ ပန္းရတနာ။

서틴마웅 U Saw Tin Maung  그림작가

버마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전을 위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따비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동화책 출간 사업에 그림으로 참여할 수 있어 너무 반갑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

니다. 다섯 살이 되는 따비에가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ပန္းခ်ီ ေစာတင္ေမာင္

သေျပအဖြဲ႔ရဲ႕ ကေလးလူငယ္ အသိပညာဖြံ႔ၿဖိဳးတုိးတက္ေရးအစီအစဥ္မွာ ရုပ္ျပပန္းခ်ီစာအုပ္ေတြ ပါဝင္ေရးဆြဲခြင့္ရခဲ့လုိ ႔ 
ေက်းဇူးတင္ ဝမ္းသာပါတယ္။ အၿမဲလည္း ဂုဏ္ယူေနမွာပါ။
ငါးႏွစ္သား“သေျပ”မွသည္ ထာဝရခုိင္ၿမဲေသာ“သေျပ” ျဖစ္ပါေစေၾကာင္း ဆုမြန္ေကာင္းေတာင္းလုိက္ပါသည္။
“သေျပ”ထာဝရေအာင္ျမင္ပါေစ…

미야우 Daw Mya Oo  양곤 국립도서관 관장

Today a Reader, Tomorrow a Leader 

책 읽는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한다고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터 책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알며 옮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

고, 자기 주도의 힘을 기르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

로써 책임감과 책무를 가지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학과 IT 교

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제일 좋은 사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따비에는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5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ဒၚျမဦး (အမ်ိဳးသားစာၾကည့္တိုက္)

Today a Reader, Tomorrow a Leader!
စာဖတ္ျခင ္ းအေလ့အထကိ ု ကေလးဘဝကပင္ ေလ့က်င ္ ့ေပးရသည္။ ငယ္စဥ္ကပင္ 
စာဖတ္ေသာသူသည္ အေတြးအေခၚဉာဏ္ရင့္သန္၍ တီထြင္ဖန္တီးႏိ ုင္စြမ္း၊ အမွားအမွန္ 
ခြ ဲ ျခားႏိ ုင ္စ ြမ္း၊  ဦးေဆာင္ဦးရြက္ျပဳႏိ ုင ္စ ြမ္း ျမင္ ့မားၿပီး ခိ ုင ္မာေသာ ရည္မွန္းခ်က္ကိ ု 
ခ်မွတ္ႏိုင္သည္။ ျပတ္သားေသာ ဆံုးျဖတ္ခ်က္မ်ားျဖင့္ မိမိရည္မွန္းခ်က္ ေအာင္ျမင္ေအာင္ 
ႀကိ ဳ းစားႏ ိ ုင ္သူမ ်ား ျဖစ ္လာမည္။ တိ ု းတက္ေသာ ယခုေခတ္တြင ္  ကေလးမ်ားကိ ု 
စာေပဗဟုသုတ အျပင္ ITနည္းပညာကို ေလ့လာတတ္ေျမာက္ေစမည့္ အခြင့္အလမ္းမ်ားႏွင့္ 
လူထုအတြက္ အေကာင္းဆံ ု း  ေပးႏ ိ ုင ္သည္ ့  နည္းလမ္းမ်ားကိ ုပ ါ ေလ့က်င ္ ့ေပးရန ္ 
လိုအပ္လာပါသည္။ ဤလုပ္ငန္းမ်ားအတြက္ အသင့္ေတာ္ဆံုး ေနရာမွာ စာၾကည့္တိုက္မ်ားပင္ 
ျဖစ္ပါသည္။

티아웅 U Htay Aung  새사회당 New Society Party 사무국장

따비에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보건과 교육을 위해 활동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따비에는 한

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버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는 버마-태국 국경지역의 난민 어린이, 고아, 이주민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버마 이주민들이 함께 버마-태국 국경지

대 매솟에서 CDC라는 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따비에에서 일하는 마웅저는 88세대의 학생 활동가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활동을 지지해 왔

고 지지할 것입니다. 따비에와 마웅저는 버마 아이들의 미래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비에는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비에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인종과 종교를 따지지 

않고 국경 없이 활동하는 따비에의 5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ဦးေဌးေအာင္ (လူ႔ေဘာင္သစ္ပါတီ)

သေျပဆိုတဲ့ ကေလးလူငယ္ ပညာေရးႏွင္ ့ က်န္းမာေရး ေထာက္ပ့ံမႈအဖြဲ ႔ေလး ဖြဲ ႔စည္းထူေထာင္ခဲ ့တာ ၅ႏွစ္ျပည့္ၿပီ။ 
သေျပကို ကိုရီးယားႏိုင္ငံမွာ စတင္ေမြးဖြားခဲ့ေပမယ့္ အခုေတာ့ ျမန္မာျပည္မွာ ႀကီးထြားလာခဲ့ၿပီ။ သေျပစာၾကည့္တိုက္ 
အပါအဝင္ သေျပရဲ႕ ကေလးစာေပ ဖြ ံ ႔ ၿဖ ိ ဳးတိ ုးတက္ေရး၊ စာဖတ္ရွ ိန ္ ျမ ႇင ္ ့ အစီအစဥ္ေတြ၊ က်န္းမာေရး ပညာေပး 
အစီအစဥ္ေတြန ဲ ႔  အေတာ္ကိ ု  တိ ု းတက္လာခဲ ့ ၿပ ီ ။  သေျပကိ ု  မထူေထာင္ခင ္  ထိ ုင ္ း- ျမန ္မာနယ္စပ ္က မ ိဘမဲ ့ 
ကေလးလူငယ္ေတြရဲ႕ ပညာေရး လိ ုအပ္ခ်က္ေတြအတြက္ အကူအညီေပးတဲ ့ “ျမန္မာကေလးသူငယ္ ပညာေရး 
ေထာက္ပ့ ံမ ႈအစီအစဥ္”ဆိ ုတာကိ ုလည္း ကိ ုေမာင္ေဇာ္က ဦးေဆာင္ ၿပ ီ း ကိ ုရ ီ းယားေရာက္ ျမန္မာမ်ားန ဲ ႔အတူ၊ 
ကိုရီးယားလူမ်ိဳးေတြနဲ႔အတူ ထိုင္း-ျမန္မာနယ္စပ္ၿမိဳ႕ျဖစ္တဲ့ မဲေဆာက္ၿမိဳ႕မွာ အခမဲ့ စာသင္ေက်ာင္းေတြ တည္ေထာင္ 
ခ ဲ ့ေသးတယ္။ CDCအထက္တန္းေက်ာင ္ းဆိ ုတာ ျမန ္မာကေလးသူငယ္ ပညာေရး ေထာက္ပ ့ ံမ ႈ  အစီအစဥ္ရ ဲ ႕ 
ေအာင္ျမင္မႈမွတ္တိုင္ေပါ့။ ကိုေမာင္ေဇာ္ဟာ ရွစ္ေလးလံုး အေရးေတာ္ပံ ု ေက်ာင္းသားတစ္ဦးပါ။ အေရးေတာ္ပံ ု ႀကီး 
ေနာက္ပိုင္း လူ႔ေဘာင္သစ္ပါတီနဲ႔ ဗမာႏိုင္ငံလံုးဆိုင္ရာ ေက်ာင္းသားသမဂၢမ်ား အဖဲြဲ ႔ခ်ဳပ္ (ေအာက္ျမန္မာျပည္) မွာလည္း 
က်ေနာ္တိ ု ႔န ဲ ႔အတူတူ သမိ ုင္းေပးတာဝန္ေတြ ထမ္းေဆာင္ခဲ ့သူပါ။ က်ေနာ္တိ ု ႔ ေထာင္က်ေတာ့ ကိ ုေမာင္ေဇာ္က 
ကိုရီးယားႏိ ုင္ငံကိ ု ထြက္သြားတယ္။ ကိုရီးယားႏိ ုင္ငံကေန သူတတ္ႏိ ုင္တာေတြကို ဆက္လုပ္တယ္။ ရွစ္ေလးလံုး 
မ်ိဳးဆက္ဆိုတာ ေရာက္တဲ့ေနရာမွာ အပင္ေပါက္ရမယ္ေလ။ တိုင္းျပည္ကို တည္ေထာင္တဲ့အခါ အနာဂတ္မ်ိဳးဆက္ေတြကို 
ျပဳစုပ်ိဳးေထာင္ဖို ႔ အေရးႀကီးပါတယ္။ ေရာင္စံုပန္းေတြ ပြင့္လန္းေနဖို ႔ ေရေလာင္း ေပါင္းသင္တဲ့ ဥယ်ာဥ္မွဴးေတြနဲ႔တူတဲ့ 
သေျပလို အဖြဲ႔မ်ိဳးေတြဟာ တိုင္းျပည္အနာဂတ္အတြက္ အလြန္အေရးႀကီး ပါတယ္။ သေျပရဲ႕ လုပ္ငန္းေတြ ဆက္လက္ 
ရွင္သန္ႀကီးထြားဖို႔ အေျပာင္းအလဲကို လိုလားသူတိုင္း ဝန္းရံအားေပးၾကဖို႔ တိုက္တြန္းလိုက္ပါတယ္။ 
လူမ် ိ ဳ း ၊  ဘာသာ၊ အသားအေရာင ္ မခ ြ ဲ ျခား ၊  နယ္စည္းမျခားဘဲ သေျပလုပ ္ငန ္ းမ ်ား ဆက္လက္ ေအာင္ ျမင ္ 
တိုးတက္ပါေစေၾကာင္း ငါးႏွစ္သားေမြးေန႔မွာ ဆႏၵျပဳလုိက္ပါတယ္။

5살 따비에에게 5살 따비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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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관 치과의사, 남아시아 후원모임

쉽지 않을 길을 가는 것에 염려도 되고 잘 안되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는데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은 요즘 미래를 위해 행복한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 끈기와 지혜로 여기까지 온 마웅저 대

표와 정보임 대표에게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변화의 나침반으

로서 커다란 족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한만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따비에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웅

저 대표의 버마 귀국, 결혼과 행복을 기윈합니다. 따

비에는 정치색을 띠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문화 전파

에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따비에가 추구하는 사업이 

버마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비에 횟팅!

하자작업장학교 

따비에를 통해 버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

의 문화와 언어를 지킬 수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어요. 보다 많은 이들이 따비에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 되면 좋겠습니다. 버마 어린

이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따비에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김범룡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따비에가 단체를 만든 지 벌써 5

살이나 되었습니다. 우선 동지적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따비에를 처음 만들 때 마웅저 

대표가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 버마 아이들 도와주

세요’였습니다. 저는 두말없이 당연히 OK를 했습니다. 

마웅저 대표와 저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버마와 버마 사

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5년

이 되었지만 따비에는 아직 걸음마를 걷는 가녀린 작은 

단체입니다. 

지금껏 후원을 해오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진형민 동화작가

격동기를 살아가는 버마 아이들에게 ‘따비에’는 어떤 의

미일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책을 만들어 나누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피는 따비에

의 여러 사업들은 결국 삶의 뿌

리를 튼튼히 하는 일 아닐까요? 

버마의 아이들도 한국의 우리들

도 따비에와 더불어 더욱 잘 뿌

리 내렸으면 합니다. 

최민 버마 교민

버마 어린이와 함께 꾸는 꿈, 따비에의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간 지금의 따

비에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따비에가 버마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

경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이 되

어 주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따비에!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10년도 더 전에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처음 마웅저 대

표를 만났을 때부터, 버마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따비에가 버마와 한국 

사회 모두에 새로운 영감을 불

러일으키는 단체로 더욱 성장하

기를 기원합니다. 

최준용 따비에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으로서 함께하며 따비에

에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언제나 

제가 도움을 받고 얻어가는, 참 감

사한 따비에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미얀마 어린이의 

꿈을 후원하는 따비에가 되길 바

랍니다!

김재욱 재현고 교사

5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3 담임을 계

속 맡고 있다는 핑계로 따비에 활동을 거의 돕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요즘 정국

이 하수상합니다. '우주의 신령한 기운이' 우리나라를 휘감고 있는 가운데 다들 혼을 잘 

챙기시구요. 내년에는 따비에 활동이 더욱 자라나길 기원드립니다. 마웅저 대표님과  

여러 활동가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구요. 늘 따비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문성근 흥사단

버마 어린이와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가

는 따비에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

람의 정성을 소중하게 모아 아이들의 미래

를 밝혀 주는 따비에 식구들의 열정과 노

고에 박수를 보냅

니다. 버마에 부는 

새로운 바람이 따

비에와 어린이들의 

성장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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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카인머 Daw Khine Khine Maw 

지역 주민, 따비에 도서관 이용자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

로 기원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따비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ဒၚခုိင္ခုိင္ေမာ္ (စာၾကည့္တိုက္ အသံုးျပဳသူ)

သေျပအဖြဲ႔ အခုျပည့္တဲ့ ၅ႏွစ္မွစ၍ ေနာင္ႏွစ္ေပါင္းမ်ားစြာတုိင္ေအာ
င္ ေအာင္ျမင္ပါေစ။

긴가딴 Ginga Thant  

대학생, 따비에 자원활동가

따비에 도서관 프로그램 Our Happy 

World의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어

서 기쁘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비에 5년 동안의 

경험들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기만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는 따비에의 

자원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

로도 많은 사람들이 따비에 자원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

누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မာင္ဂဂၤ ါသန္႔ (ေစတနာ့ဝန္ထမ္း)

သေျပအဖြဲ ႔ရဲ႕ Happy Worldအစီအစဥ္မွာ Volunteerအျဖစ္ ပါ
ဝင္လက္တြဲလုပ္ကုိင္ခြင္ ့ရတဲ့အတြက္ ဝမ္းသာ ဂုဏ္ယူမိပါတယ္။ 
စတင ္ခ ဲ ့ ေသာႏ ွ စ ္ မ ွ  စတင ္ကာ  ယခ ုလ ု ိ  ၅ႏ ွ စ ္တ ု ိ င ္တ ု ိ င ္ 
တည္ၿမဲခဲ ့တာကိုလည္း ဝမ္းသာဂုဏ္ယူ မိပါတယ္။ သေျပအဖြဲ ႔၏ 
ေက်ာသားရင ္သား  မခ ြ ဲ ျ ခာ းကာ လ ူတန ္ းစာ းအားလ ု ံ းက ု ိ 
တန ္ းတူဆက္ဆံပ ု ံ ၊  ေႏ ြ းေထြ းပ ု ံမ ်ာ းကု ိ  ျပန ္လည္မ ွ ်ေဝကာ 
Vo l u n t e e r  အ င ္ အ ာ း မ ် ာ း မ ် ာ း ျ ဖ င ္ ့  ေ အ ာ င ္ ျ မ င ္ ေ စ ရ န ္ 
ဆုေတာင္းလ်က္ပါ။ တတ္သိနားလည္၍ မိမိယခုပုိင္ဆုိင္ထားေသာ 
ပညာအရည္အခ်င္းျဖင့္ သေျပအဖြဲ ႔အား တစ္စိတ္တစ္ပုိင္းမွ အျမဲ 
အားေပးကူညီေနမည္။

윈윈민 Daw Win Win Myint  

지역 주민, 따비에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모

5주년이 된 금 같은 따비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 지식, 인성 

등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따비에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ဒၚဝင္းဝင္းျမင့္ (ေက်ာင္းသားမိဘ)

၅ႏွစ္ျပည့္ ေရႊသေျပ
က ေ လ း မ ် ာ း အ တ ြ က ္  က ာ ယ ၊  ဉ ာ ဏ ၊  စ ာ ရ ိ တ ၱ 
ဘက ္စ ု ံ ဖ ြ ံ ႔ ၿ ဖ ိ ဳ းတ ု ိ းတက ္ေအာင ္  အစဥ ္ ႀက ိ ဳ း စ ာ းေနေသာ 
သေျပအဖြဲ႔အား အထူး ေလးစား ႀကိဳဆုိဂုဏ္ယူလ်က္ပါ။

뗀마웅투 Thet Maung Htut  

대학생, 따비에 자원활동가

따비에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따비에 활동가들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따비에가 더욱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믿습니다. 

ေမာင္သက္ေမာင္ထြဋ္ (ေစတနာ့ဝန္ထမ္း)

သေျပအဖြဲ႔မွာ ပါဝင္ကူညီခြင့္ရလုိ႔ ဝမ္းသာဂုဏ္ယူမိပါတယ္။
သေျပအဖြဲ႔ကိုလည္း အစဥ္အၿမဲ ေလးစားပါတယ္။
သေျပအဖြဲ႔ ယခု ၅ႏွစ္ျပည့္မွစလုိ႔ ေနာင္ႏွစ္ေပါင္းမ်ားစြာတုိင္ေအာ
င္ ေအာင္ျမင္မႈေတြ ရရွိႏုိင္ပါေစလုိ႔ ဆုေတာင္းပါတယ္။

저모우 U Zaw Moe Oo 도서 편집자

다섯 살 따비에는 앞으로 더욱 크게 자

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활동가들의 성실

한 노력 덕분에 따비에는 지구가 존재하

는 그날까지 버마와 지역사회에 큰 역할

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

니다.

ဦးေဇာ္မိုးဦး (ဒီဇိုင္း)

ေရခံေျမခံ ေစတနာခံေတြ ေကာင္းေတာ့ ငါးႏွစ္သား သေျပဟာ 
အ့ ံမခန ္ း ေအာင္ ျမင ္ပ ါတယ္။ အဖြ ဲ ႔သားမ်ားရ ဲ ႕  တက္ ၾကြတဲ ့ 
ႀကိဳးစားမႈေၾကာင့္ သေျပအဖြဲ႔ဟာ ကမာၻတည္သေရြ႕ လူမႈအက်ိဳးကို 
ဆထက္ထမ္းပိုး သယ္ပိုးသြားႏိုင္မွာပါ။

네인찬위 Nyein Chan Wai  

지역 청년, 따비에 자원활동가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는 따비에가 되

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소중한 단

체가 될 것입니다.

ေမာင္ၿငိမ္းခ်မ္းေဝ (ေစတနာ့ဝန္ထမ္း)

သေျပအဖြဲ႔ ဒီထက္မက ထာဝရ ေအာင္ျမင္ပါေစ……..။

저민윈 U Kyaw Min Win  

지역 주민, 따비에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모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으로 성공한다는 

점을 따비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비에 생일을 축하합니다. 

ဦးေက်ာ္မင္းဝင္း (ေက်ာင္းသားမိဘ)

တကယ္ျဖစ္ခ်င္ေတာ့ တကယ္လုပ္မွရမယ္။
လုပ္ရင္ျဖစ္တယ္ဆုိတာ ဒီ“သေျပ”အဖြဲ႔က သက္ေသပဲ။

킨윈윈툰 Khin Wint Wint Htun  

대학생, 따비에 자원활동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 드리

며 함께 일해서 기쁩니다.

မခင္ဝင့္ဝင့္ထြန္း (ေစတနာ့ဝန္ထမ္း)

သေျပအဖြ ဲ ႔  ၅ႏွစ ္ ျပည့ ္မ ွ ေနာင္ႏ ွစ ္ေပါင ္းမ်ားစ ြာ ဆက္လက္ 
တည္ၿမဲပါေစလုိ႔ ဆုေတာင္းပါတယ္။

윈저우 U Win Zaw 

그림작가, 따비에 도서관 프로그램 그림 강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애쓰

고 있는 따비에가 멋집니다. 저도 함께

할 것이며 5주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ပန္းခ်ီ ဝင္းေဇာ္

ကေလးမ်ားရဲ႕ အနာဂတ္အတြက္ ႀကိဳးစားအားထုတ္ေနေသာ 
သေျပအဖြဲ႔အား အထူးပင္ ဂုဏ္ယူပါသည္။

히만린 Hay Man Linn 

대학생, 따비에 자원활동가

따비에가 큰 나무 같은 단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မေဟမာန္လင္း (ေစတနာ့ဝန္ထမ္း)

အညႊန္႔တေဝေဝ သေျပသည္ ေအာင္ျမင္မႈမ်ား ပင္လုံးလႈိင္ေစေသာ္။

메이야몬푸 May Ya Mone Phoo 

대학생, 따비에 자원활동가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작은 

일이지만 저도 함께할 것입니다.

 

မေမယမုံဖူး (ေစတနာ့ဝန္ထမ္း)     

သေျပအဖြဲ႔ အခုျပည့္တဲ့ ၅ႏွစ္မွစ၍ ေနာက္ႏွစ္ေပါင္းမ်ားစြာတုိင္ေ
အာင္ ေအာင္ျမင္ပါေစ………

싼뚜라 San Thura  

지역 청년, 따비에 자원활동가

저는 따비에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

하는 따비에가 되기를 기원 드리며 저

도 함께할 것입니다. 

 

ေမာင္စန္းသူရ (ေစတနာ့ဝန္ထမ္း)

က ်ေနာ ္တ ု ိ ႔  သေ ျပအဖ ြ ဲ ႔ ႏ ွ င ္ ့  ပ ူ း ေပ ါ င ္ း ပ ါ ဝင ္က ူည ီရလ ု ိ ႔ 
ေပ်ာ္လည္းေပ်ာ္တယ္၊ ဝမ္းလည္းသာတယ္၊ ပီတိလည္းျဖစ္တယ္ 
။  ဒ ီသေ ျပအဖ ြ ဲ ႔ ႀက ီ း  ဒ ီ ႏ ွ စ ္ မ ွ စ၍  ေနာင ္ ႏ ွ စ ္ မ ် ာ းစ ြ ာတ ု ိ င ္ 
ေရရွည္တည္တံ့ခိုင္ၿမဲပါေစလုိ႔ ဆုမြန္ေအာင္းေတာင္းေပး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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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미얀마)는 50년 넘게 군사독재의 나라였습니다. 

그 사이 버마 사람들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유엔은 1987년에 세계 최빈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교육 환경은 극도로 열악해졌고 학교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의 절반이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극심한 검열로 책은 사라져 갔고, 도서관도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버마의 어린이들은 정부가 발간하는 국정교과서 하나만 봐야 했습니다. 

교과서와 수업의 내용은 정부와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국영수 이외의 과목이 없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교육은 물론 

문학, 사회, 보건, 기술 등의 교육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언어와 역사를 배울 수 없고, 다른 교재의 사용도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세계와 문화를 만나고 감성을 익히고 생각하게 하는 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비에는 버마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과 책을 통한 사업을 펼칩니다.

따비에는 버마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열고 여러 분야의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려 합니다. 

버마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만들어 출판과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책과 도서관이 없는 버마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놀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버마의 마을마다 세우는 일을 상상합니다.”

따비에는 
왜 버마 어린이의 교육을 지원하나요?  

* 버마? 미얀마?   버마의 현재 국명은 미얀마이지만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에 의해 

                            미얀마로 바뀌었기에(1989년) 원래 국명인 버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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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가 걸어온 길

| 마웅저 대표와 버마 난민ㆍ이주민들이 모여  

   APEBC(Assistance Program for Education of Burmese Children) 결성 

| 버마 국경지역 난민촌 어린이 교육지원 시작

| 매솟 지역 어린이 난민 상황 보고 간담회 시작 

| 한국 시민들 대상 버마 어린이 인권에 대한 강연 시작

| 버마 내 학교 교육 및 지원 시작

| 버마 내 어린이 동화 작가  

   발굴 사업 및 작품 출간 시작 

| 버마 현지 교육활동가 간담회 및  

   교육실태 현장조사 사업 시작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따비에 버마 사무국 개소 

|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및 보건 교육 프로그램 시작

| 버마 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주최

| 마웅저 대표 버마 귀국 

| 한국 단체들의 후원으로 매솟에  

   청소년 난민을 위한 메타오 고등학교 설립

| 한국 청소년들의 버마 난민촌 방문(교류) 프로그램 시작

| 따비에 설립

| 버마 도서관 및 도서 지원 사업 시작

| 버마 양곤 바한과 딴린에 마을 도서관 2개 설립 

| 컴퓨터 교실 사업 시작 

| 버마-태국 국경지역 

   멜라우 난민촌에 영니우 도서관 설립

| 한국의 동화책 버마어 번역 어린이 동화책  

   출판 및 보급 시작

| 4번째 따비에 도서관 설립 및 직할 운영

| 버마의 교육네트워크, 도서관네트워크,  

   도서관발전포럼 결성 및 참여

| 버마 도서관 활동가 교육 진행

| 기획재정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2002 2003 2005 2006 2008 2010 2011 20132012 2014 2015

| 버마 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결정 및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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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버마 교류  

• 양곤, 딴린, 매솟 방문 및 교류

● 인세인

● 

사우스오끼라

  ● 띤깐준

 바한  ● 

따비에깐  ● 

● 딴린

양곤

● 
타뭬

2002 - 2015

도서관 설립

• 냔미에인 도서관(양곤 바한) 

• 삔야인퀸 도서관(딴린)

• 멜라우 난민촌 영니우 학교 도서관(태국)

• 따비에 도서관(양곤 사우스오까라)

보건교육 프로그램

• 양곤, 딴린, 바고 내 절학교 및 어린이기관 등 

• 소수민족 샨, 몬, 카렌 지역 절학교 및 어린이기관 등

버마 동화 작가 발굴 양성

• 버마 동화 작가 작품 공모 및 작품집 출간 

컴퓨터 교실 

• 딴린 뗏다마저띠까용 절학교 컴퓨터 교실 

• 양곤 사우스오까라 따비에 도서관

버마 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 양곤 바니얀나무 도서관 및 따비에 공동 진행

• 도서관 포럼 공동 주최

도서관과 학교에 도서/잡지 보급 및 지원 

• 양곤, 딴린, 짜웃탄 등 10여곳 학교, 절학교,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 및 잡지 보급.  

기자재와 운영비 지원  

• 찬따아웅 절학교, 민글라뗏티 절학교,  

뚜다유아 도서관, 빤뽕렛 도서관,  

바니얀나무 도서관, 삔야인퀸 도서관,  

따비에깐 국립학교, 민게룬 국립학교,  

제부옥샤옹 절학교, 루네아만 도서관, HHHP,  

뚜카아린 도서관, 밋다영치 도서관,  

수타웅빼 절학교, 룬게아르만 도서관,  

매솟 학교들과 난민촌 영니우 도서관 등

도서관 프로그램  

• 양곤 사우스오까라 15동 주민센터 및 따비에 도서관

• 딴린 뗏다마저띠까용 절학교 

• 양곤, 딴린 내 절학교 및 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과 북 캠페인 

• 책을 접하지 못하는 마을과 소수민족 마을

•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북 캠페인

어린이 동화책 출간 및 보급 

• 현재 총 14종 1만4천권 출간(한국 동화책 10종, 버마 어린이책 4종) 

• 버마 내 절학교, 도서관, 어린이기관 등 450곳 보급

샨  ● 

바고  ● 

몬 ● 

● 
딴린

양곤  ● 

● 멜라우난민촌

버마(미얀마)

● 매솟

● 카렌

2002  버마 어린이 교육 지원활동 시작(APEBC)

2010  따비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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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는 2010년부터 도서관이 부족한 버마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 함께 도서관을  

설립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양곤, 딴린, 태국 멜라우 난민촌에 4개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따비에는 책과 도서관이 없는 버마에서 ‘마을마다 도서관을’ 기치로 도서관 설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

니다. 

냔미에인 도서관 설립(양곤, 2010)

삔냐인퀸 도서관 설립(딴린, 2010) 

영니우 도서관 설립(멜라우 난민촌, 2011)

따비에 어린이도서관 설립(양곤, 2015) 

따비에 활동 ➊

도서관 설립 사업

냔미에인 도서관 

2010년에 양곤 바한 지역에 있는 샤뚜봄니까 절에 만든 

도서관입니다. 샤뚜봄니까 절은 버마 소수민족의 고아

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공간을 

도서관으로 꾸몄습니다. 냔미에인은 ‘지혜의 램프’라는 

뜻입니다. 

삔냐인퀸 도서관

2010년에 딴린 지역에 있는 뗏다마저띠까용 절에 만든 

도서관입니다. 뗏다마저띠까용 절은 딴린 지역에서 공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린이들뿐만 아

니라 마을의 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영니우 도서관 

2011년 버마-태국 국경지역에 있는 멜라우 난민촌에 만

든 도서관입니다. 멜라우 난민촌에는 영니우 고등학교

가 있고(학생 520명) 그 학교 부지에 설립되었습니다. 

난민촌의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비에 어린이도서관 

2015년에 양곤 사우스오까라 지역에 만든 도서관입니

다. 부지 구입부터 건립까지 한국과 버마의 따비에 후원

인들의 후원금으로 만든 도서관입니다. 따비에가 직접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꾸려가는 도서관으로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프로

그램도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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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는 오랫동안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어 책이 부족한 버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세상과 문화를 접하고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동화책을 출간하고 보급합니다. 

2011년 『강아지 똥』 출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종의 한국 동화책과 4종의 버마 작가 동화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국

의 동화책은 따비에가 선정해 작가와 출판사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버마어로 번역해 현지에서 인쇄-제작합니다. 

각 동화책을 1000권씩 제작해 버마의 도서관, 학교, 절 학교, 고아원, 공부방, 다양한 어린이 기관과 시설 450곳에 무

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7번째 동화책 출간부터는 여러 한국의 후원인과 기관에서 동화책 제작비를 후원해 주었습 

니다. 

따비에 활동 ➋

동화책 출판ㆍ보급 사업
지금까지 출간ㆍ보급한 한국의 동화책(출간순)

『강아지 똥』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길벗어린이)

『길 아저씨 손 아저씨』 (권정생 글, 김용철 그림, 국민서관)

『말썽꾸러기 또또』 (김성은 글, 한병호 그림, 길벗어린이)

『아기 소나무와 권정생 동화나라』 (권정생 글, 이형진 그림, 웅진주니어)

『개구쟁이 노마와 현덕 동화나라』 (현덕 글, 신가영 그림, 웅진주니어)

『새끼 개』 (박기범 글, 유동훈 그림, 낮은산)

『너하고 안 놀아』 (현덕 글, 송진헌 그럼, 원종찬 엮음, 창비)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글, 오돌또기 그림, 사계절) 

『서로를 보다』 (윤여림 글, 이유정 그림, 낮은산) 

『우리는 학교에 가요』 (황동진 글그림, 낮은산) 

지금까지 출간ㆍ보급한 버마 작가의 동화책(출간순) 

『새 잎들과 따비에』 (버마 신입 작가들 소설 모음집)

『우리의 대화, 어린이 문화 이야기』 (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똥똥이와 어린이 문화 이야기』 (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아름다움에 대하여』 (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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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는 2013년부터 책을 접하기 어려운 버마의 어린이들이 책과 좀 더 친해지고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화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에게 독서 습관을 익히며 책을 통해 생각과 정서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따비에의 책 읽어주기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에게도 낭독 활동을 키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딴린의 뗏다마저띠까용 절 학교에서 초등 4학년의 95명에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시작해 2014년부터는 쟈부옥

샤옹 절 학교, 미옛예데나 절 학교, 따비에 어린이 도서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프로그램 방식도 어린이들에게 지루

해지기 쉬운 단순한 독서를 넘어 몸을 움직이거나 놀이를 통해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만

들어 진행했습니다. 

따비에 활동 ➌

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2014년부터 도서관 프로그램은 ‘행복한 세상(Our Happy World)’이라는 이름으로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토론

하기, 동화 구연, 낭독회, 발표회, 견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며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간담회도 열고 있으며, 프로그램들이 보다 전문적

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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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찾아가는 어린이 보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따비에의 보건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보건과 

위생 교육이 전무한 버마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과 습관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몸에 대한 이해, 위생, 운동, 영양, 구강 위생, 사회적 환경과 건강, 정신 건강, 질병 예방 습관, 안전 등을 주제로 세분

화해 놀이와 시각적 이해, 그리고 실습을 통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딴린의 뗏다마저띠까용 절 학교 초등 5학년의 74명을 대상으로 주 2회 3개월의 과정으로 시작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는 쟈부옥샤옹 절 학교 등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양곤과 딴린의 절 학교 

3곳을 비롯해 베고, 몬, 샨, 카렌 등 소수민족 지역 4곳에서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 버마의 병원(싼삐야 국립

병원)과 협력해 혈액형을 모르는 어린이 713명을 대상으로 혈액형 검사 및 B형 간염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따비에 활동 ➍

보건 교육 프로그램 사업

따비에의 보건 교육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학을 전공한 카이몬 따비에 사무국장이 교육을 맡고 있으며 버마의 의사와 

약사를 비롯해 보건 관련 청년들이 자원활동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조사와 인터

뷰를 통해 어린이에게 적절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으며, 보건 교육 자료와 건강기록 카드를 만들어 나

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만들어 보건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활동을 하는 버마 청년들 및 마을 주민들과 공부

하며 보건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비에의 보건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교육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어린이들에게 단기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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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는 2011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받기 어려운 버마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실용 기술을 보

급하고자 무료 컴퓨터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기본 과정으로는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초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활용

을 위한 기초 교육이 진행되며, 디자인 교육 등 심화 과정 교육을 열기도 합니다. 보통 3개월 과정으로 한 기수를 진

행하고 있으며 현재 27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삔냐인퀸 도서관과 함께 뗏다마저띠까용 절에서 시작된 컴퓨터 교실은 매 과정 수강생 30여명이 참가하

고 있으며, 26기까지 77교실이 열렸고 660명이 참가해 그중 501명이 수료했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27기(45명 참

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따비에 어린이도서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실을 시작했습

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와 IT 중요성’ 주제로 기획 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따비에 활동 ➎

컴퓨터 교실 사업과 언어 교실 사업

따비에는 2014년부터 언어 교실을 열고 한국어와 영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한 언어 교실은 따비에 사무실 및 따비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미술 등 예술 교육을 진

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 활동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8 29

따비에는 학교와 도서관에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마에서 발간되는 어린

이 잡지와 도서 12~13종씩을 매년 10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 설립

을 지원하거나 열악한 학교를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열악한 도서관들에 기자재와 책을 후원하는 사업입 

니다. 

버마의 학교와 도서관에 책을 지원하는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열악한 소장 도서 상황을 개선하고 어

린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12~13종씩 연 1500권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따비에깐 도서관, 따비에깐 국립학교 도서관, 뗏다마저띠까용 절 학교 도서관, 뚜카아린 도서관, 룬게아르만 도서관, 

바니얀 나무 도서관, 베와에린영 도서관(쟈부옥샤옹 절 학교), 빤뿅렛 도서관, 삔냐인퀸 도서관(뗏다마저띠까용 절 학

교), 마하테판 절 학교 도서관, 민글라뗏티 절 학교 도서관, 민게룬 국립학교 도서관, 민마허 학교 도서관, 밋다영치 도

서관, 수타웅뻬 절 학교 도서관, 인찐 학교 도서관, 찬따아웅 절 학교 도서관, 케마얄마 절 학교 도서관, 투타유아 도서

관(산다야마 절 학교), HHHP(Happy Heaven Humanity Project) 고아원 등 20여 곳을 지원했습니다. 

따비에 활동 ➏

학교와 도서관 지원 사업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업은 한국의 여러 후원 기관과 연결해 지원해 왔습니다. 버마, 매솟, 난민촌의 학교

나 단체에 한국의 후원 기관들을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딴린의 뗏다마저띠까용 절 학교 증축(건물 1동 4개 교실)

을 지원했으며 이후에도 정수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찬따아웅 절 학교, 미옛예데나 절 학교, 아웅란 마을 학교들 등 

여러 절 학교를 후원했습니다. 매솟과 난민촌에는 메타오 고등학교, BLSO 초등학교, DPNS 초등학교, 민마허 학교, 

사무터 초등학교 등을 설립하거나 지원했으며 교육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들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버마와 난민촌의 열악한 도서관을 작게나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글라뗏티 도서관. 셰타나신 도

서관, 아이타뷰 마을도서관, 찬타아웅 도서관, 투타유아 도서관  등에 도서를 비롯해 책꽂이, 책상과 의자 등 기자재

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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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는 한국의 청소년들, 단체들, 개인들이 버

마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고 양국의 평화와 인

권을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한국-버마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교류 프로그램은 2014년까지 한국의 청

소년들 및 단체들이 버마 난민들이 모여 사는 버

마-태국 국경지역의 매솟과 인근 난민촌에 방문

해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

년부터는 버마 양곤과 딴린에서 교류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비에 활동 ➐

한국-버마 교류 프로그램

이우학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통합기행 과정을 통해 교류했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는 2006년부터 아시아평화기획단을 통해 2014

년까지, 하자작업장학교는 2007년 글로벌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교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매솟과 난민촌의 학교와 단체를 방문하

고 버마의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하며 놀기도 하고, 평화를 주제로 한 세미

나를 하고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난민촌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서

로의 삶을 배우고 느끼기도 하고 후원장터, 북 캠페인, 벽화 그리기 등 자원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YBA, 미지센터, 샨티학교, 청소년수

련관 등의 청소년들, 성공회대 등 대학생들도 단기 교류팀을 꾸려 다양한 

형태로 방문하며 양국의 청(소)년들이 교류했습니다. 

또한 난민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서울YWCA,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

공회대학교, 남아시아 후원모임 등 다양한 한국의 단체들이 매솟과 난민촌, 

버마로 방문해 한국-버마의 단체들이 교류하며 양국의 평화ㆍ인권, 민주

주의를 위한 노력을 벌여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따비에가 펼치는 활동과 사업과 연계한 방문 프로그램을 만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비에가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도

서관과 학교 등 교육 현장 방문, 동화책 출판사와 인쇄소 방문 및 관계자 만

남, 연대하는 단체들과의 만남과 교류, 따비에의 북 캠페인 참여, 문화 탐방 

등으로 구성해 버마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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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는 2010년부터 꾸준히 버마 어린이 교육 상황과 실태

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버마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공교육 학교 현장을 비롯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어

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 학교는 물론 교육에서 소

외된 어린이들의 실태와 문제점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

니다. 또한 도서관 상황, 교육 커리큘럼, 교재 및 자재 상황 등

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학교, 절 학교, 

도서관, 대학, 어린이ㆍ청소년 교육 단체, 작가 단체, 출판 단

체 등 다양한 관계자와 교류하고 정보를 수집했고 필요한 자

원과 교육 관련 수요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또한 버마 현지 

교육활동가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지며 버마

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따비에 활동 ➑

버마 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과 교육운동 연대
그 방안의 하나로 버마 교육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했습니

다. 2013년에는 미지모(미얀마를 지원하는 단체실무자들의 모임)를 통해 버마의 활동가들이 한국과 버마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 훈련 과정을 진행했으며, 한국에서는 관련 단체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

니다. 느티나무도서관 등을 방문해 한국의 도서관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버마의 도서관 활동가들, 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및 강사 등과 함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자체

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및 도서 관리, 사무 업무, 재정 관리, 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법, 의사소통법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의 교육 개선을 위해 도서관, 교육단체, 교사 등이 모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버마 교육개정 네트워크

(NNER)에 참여해 연대하고 있으며, 버마의 도서관 사서 및 활동가 양성을 위한 EDU-NET에 참여해 도서관 발전을 

위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버마 인권 단체 Equality Myanmar에 연대해 버마의 시민, 여성, 어린이 인권을 위한 연대 활

동과 캠페인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도서관 발전과 네트워크를 위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해 국립도서관 관계자와 함께 도서관 발전과 협력

을 논의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민간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이 함께한 첫 시도였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

다. 국립도서관의 문제점, 도서관 운영 실태,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폭넓게 버마의 도서관 운동의 방향을 토론하며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공동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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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에는 오랜 군사독재로 출판언론의 자유가 없었기에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쓸 수 없었고 새로운 작가들이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책이 나오지 않아 매우 귀해졌고 도서관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러한 버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따비에는 기존의 작가들이 다시 글을 쓰고 신인 작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하기로 했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버마 창작동화 작가 공모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따비에와 함께하는 작가들이 

심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어린이ㆍ청소년 문학 작품 공모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잡지와 신문에 공모전 소식

을 발표했습니다.  따비에는 공모전(15명 응모)에 당선된 작품 5편과 기존 작가들이 새로 쓴 작품 5편을 묶어 『새 잎들

과 따비에』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했으며 각 도서관에 보급하는 한편 서점에도 배포했습니다. 

이후에는 새 동화작가 터루와 그림작가 

서틴마웅이 쓰고 그린 동화책 3종을 출간

하며 동화 작가를 지원했습니다. 따비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버마 현지 작가를 발

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비에 활동 ➒

버마 동화 작가 발굴 사업

『새 잎들과 따비에』 『똥똥이와 어린이 문화 이야기』 『우리의 대화, 어린이 문화 이야기』 『아름다움에 대하여』 

지금까지 출간ㆍ보급한 버마 작가의 동화책(출간순)

『새 잎들과 따비에』 (버마 신입 작가들 소설 모음집, 2013)

『우리의 대화, 어린이 문화 이야기』 (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2013)

『똥똥이와 어린이 문화 이야기』 (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2014) 

『아름다움에 대하여』 (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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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는 2014년부터 찾아가는 도서관(이동 도서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비에가 지원하고 있지만 도서관을 만들

기 어려운 학교나 마을에 바구니에 책을 담아 찾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바

구니에 담긴 책을 전하고 다음달에 찾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4년에는 양곤 인근의 학교와 마을 5곳을 찾아

가 진행했으며 2015년에는 소수민족 지역(베고, 샨, 몬, 카렌) 마을 4곳을 찾아가 진행했습니다. 

따비에는 2013년부터 버마에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원과 백화점 앞에서 정기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시작했습

니다. 따비에가 만든 동화책을 비롯해 버마에서 발간되는 어린이책들을 함께 펼쳐 놓아 버마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과 건강에 관한 상황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동참을 호소하

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는 따비에의 사업을 알리며 어린이 교육 지원을 위한 벼룩시장 방식의 후원장터를 열거나 

모금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여는 행사에도 북 캠페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비에 활동 ➓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과 북 캠페인 사업

따비에는 버마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필요한 피해 지원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큰 규모로 하

지는 못하지만 긴급 구호와 피해 지원에 나서는 현지 구호 단체나 기구에 협력하며 현장에서 활동해 왔으며 여러 곳

의 지원을 모아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찾아오는 구호ㆍ지원 단체들을 연결하기도 하며 한국에서 모아주신 

성금을 전달하거나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버마 남부 지역 나르기스 태풍 피해, 2012년 움피엠 마이 난민촌 화재 피해, 2012년 쉐보 지역 지진 피해, 

2015년 버마 홍수 피해 등에 긴급 구호와 피해 지원 활동에 따비에가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긴급한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할 때는 버마 현지 단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긴급 구호와 재난 피해 지원 사업

따비에 활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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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는 한국의 고등학교 청소년들과 학교 동아리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대

진여자고등학교, 성미산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재현고등학교, 화곡고등학교 등의 청소년 동

아리들이 따비에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세계시민사회, 버마의 평화, 난민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비롯해 버마 새해 축제(띤잔 물축제), 난민의날 행사와 퍼

레이드, 이주민 예술제, 다문화행사, 따비에 후원행사 등에 참여해 따비에의 캠페인과 자원활동에 함께했으며, 학교 

축제 등에서 버마 카페나 장터 행사를 열어 따비에를 후원했습니다.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해 따비에로 

수익금을 기부해 주기도 했으며 따비에의 어린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서주기도 했습니다. 이들 동아

리들은 따비에의 청소년 동아리가 되어 활동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ㆍ청년위원회 활동

따비에 활동 12

2014년부터 따비에에는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비에의 청년 회원들이 스스로 활동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

그램을 펼치고 청년들의 교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습니다. 버마를 알기 위한 스터디 모

임을 진행하고 버마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등 청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했습니다. 따비에의 각종 행사

와 거리 캠페인을 맡아 진행하고 한국에 따비에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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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비에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강연, 간담회, 캠프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버마 어린이 교육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많은 한국의 고등학교, 청소년 단체, 국제개발협력단체, 도서관에서 버마의 역사ㆍ문화ㆍ사회ㆍ어린이ㆍ교육ㆍ민주 

주의ㆍ인권ㆍ평화 등의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태국-버마 국경지역 교육 포럼(2012), 버마의 오늘 버마의 사회운동 간

담회(2013), 미얀마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미얀마의 현재, 미래 그리고 발전(2013), 버마 학생단체 ABSFU 대표 간담회

(2014), 술락 시바락사 박사 초청 강연회(2014), 전환기 미얀마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2015) 등 미지

모, 하자를 비롯해 다양한 따비에 협력기관들과 함께 초청 강연 및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12년 따비에는 ‘마웅저와 함께 떠나는 평화ㆍ인권 여행’이라는 청소년 평화ㆍ인권 캠프를 열었습니다. 따비에와 함

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또래의 청소년들과 이야기하며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교육의 장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버마와 난민에 대한 인식, 

평화와 인권 감수성, 국제 평화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평화인권 교육과 캠페인 사업

따비에 활동 13

2014년에는 한국에 있는 청소년 난민들을 위한 자발적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따비에와 관계 맺고 있는 청

소년 난민 4명과 함께 여행-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난민 이슈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

양한 출신의 청소년 난민들이 여행을 다니고 버마의 난민촌 학교를 방문해 버마 청소년 난민들과 교류하고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첫 해외여행 경험을 ‘우리를 연결해 줄 새로운 길’이라는 모토로 전시회를 열고 

한국의 청소년 난민들에 놓인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따비에는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들과 다양한 평화인권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프리 버마 캠페인, 버마 난민 어린이

들에게 보내는 볼펜 캠페인, 표표아웅 등 버마 수감자 석방 캠페인, 버마 8888 민주항쟁 기념 캠페인 등을 벌였고, 세

계난민의날에는 난민 지원 단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난민 인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거리 행진, 플래시몹, 공연, 전

시 등으로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와우북페스티벌, 동네책축제, 어린이날 축제, 평화난장, 평화군축박람

회 등 수많은 축제와 행사장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고 버마 어린이 교육 지원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쳐 왔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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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이렇게 쓰였습니다

수입 지출

2010 20102012 20122011 20112013 20132014 20142015.1~10 2015.1~10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0

회비/후원금 17,407,200 55,544,200 62,297,824 55,738,800 148,128,640 71,946,500

사업 지원금 2,450,696 600,000 124,705,016 7,000,020 34,657,500 49,978,952 

행사/사업수익 1,550,000 9,441,000 9,131,570 29,149,370 3,642,180 327,000

기타 41,532 54,342 21,331 167,624 12,591 160,505

수입 총액 21,449,428 65,639,542 196,155,741 92,055,814 186,440,911 122,412,957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0

급여/복리후생 6,000,000 17,650,000 32,790,200 41,767,960 33,932,380 37,409,750

관리운영 730,180 9,754,640 13,077,253 17,742,140 20,127,050 16,991,028

국내 사업비 606,120 1,334,020 17,421,767 12,094,440 15,796,434 113,040

현지 사업비 3,150,740 10,782,420 120,773,098 17,465,000 132,860,410 49,768,438 

지출 총액 10,487,040 39,521,080 184,062,318 89,069,540 202,716,274 104,282,256

21,449,428 
10,487,040

65,639,542 

39,521,080 

196,155,741
184,062,318186,440,911

202,716,274

92,055,814 89,069,540

122,412,957

104,282,256

2010 2010

2013 2013

2011 2011

2014 2014

2012 2012

2015
(1~10)

2015
(1~10)

회비/후원금

81.5%
급여

57.2%
회비/후원금

84.6%

급여/

복리후생

44.6%

급여/

복리후생

46.9%

회비/후원금

31.8%

급여/복리후생

17.8%

사업지원금

63.6%
현지 사업비

65.6%

회비/후원금

79.4%
현지 급여/

사업비

65.5%

회비/후원금

60.3%
회비/후원금

58.8%

사업지원금

11.2%

사업지원금

7.6%

행사/사업수익

7.1%

국내 사업비

5.8%

행사/사업수익

31.7%

행사/사업수익

14.4%
행사/사업수익

4.6%
기타

0.2%

현지 사업비

30.0%

기타

0.2%
기타

0.2%

기타

0.1%

사업지원금

0.9% 현지 사업비

27.3%

사업지원금

11.2%

급여/복리후생

16.7%

행사/사업수익

2.0%

사업지원금

11.2%

행사/사업수익

2.0%

국내 사업비

0.1%

기타

0.3%

관리운영

7.0%

관리운영

24.7%

국내 사업비

3.4%

국내 사업비

9.5%

관리운영

7.1%

현지 급여/사업비

19.6%

관리운영

20.0%

국내 사업비

13.5%

관리운영

10.0%

국내 사업비

7.8%

급여/복리후생

35.9%

관리운영

16.3%

현지 급여/

사업비

47.7%

(단위 : 원) (단위 : 원)



후원안내

버마 어린이의 교육을 지원하는 따비에에 함께해 주세요. 

따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서울시 등록 1420호)이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기획재정부 제2014-104호)입니다.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 따비에의 사업과 활동을 비롯해 회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참여시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후원 안내나 사무국 문의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비에 후원계자로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602-451943 예금주_따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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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서 정기 후원을 해 주시며 물심양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경란, 강대선, 강명구, 강민숙, 강연배, 강지원, 강춘희, 강혜명, 강혜원, 계성애, 고우현, 고은경, 고종환, 고효상, 곽영걸, 곽

호종, 구윤모, 구자정, 권기민, 권오재, 권영상, 권유선, 금선스님, 김경민, 김경숙, 김규환, 김기명, 김남희, 김대훈, 김동영, 김

동훈, 김동현, 김동희, 김명희, 김민규, 김병찬, 김서현, 김선영, 김소희, 김수지, 김수한, 김연주, 김영아, 김영화, 김용민, 김용

현, 김원경, 김유정, 김유진, 김윤정, 김윤진, 김윤찬, 김은, 김인섭, 김인해, 김재욱, 김정세, 김정은, 김정화, 김종명, 김종현, 

김주형, 김지선, 김지승,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향, 김진, 김진환, 김채운, 김초롱, 김태풍, 김학규, 김해인, 김형우, 김홍

희, 김효민, 나재은, 남재훈, 남정우, 남지연, 너무나멋진북홈미팅(너멋홈), 노상미, 노정희, 노하예진, 대광사, 도미경, 도세영, 

도임방주, 땅예, 류승호, 류승화, 묘저, 묘현스님, 문경환, 문세영, 문인숙, 민경관, 민경대, 민정희, 박경수, 박규섭, 박대인, 박

동석, 박민근, 박병철, 박보경, 박상희, 박서현, 박석진, 박성종, 박성희, 박소연, 박수영, 박영신, 박용규, 박용근, 박웅규, 박재

범, 박정우, 박정인, 박주형, 박주희, 박주희, 박준우, 박지현, 박진숙, 박태현, 박혜리, 배국환, 배동현, 배성호, 백상환, 백송연, 

백연지, 범기영, 변미라, 서수민, 서헌성, 성상희, 성선영, 성준범, 성지윤, 성현목, 성현우, 손보경, 송지훈, 송진경, 신나라, 신

동진, 신윤재, 신장현, 신정섭, 신지현, 신혁진, 심정섭, 안서하, 안순규, 안유리, 안정민, 안정희, 안지영, 안홍철, 안효성, 양군, 

양기문, 양연수, 양진아, 엄병천, 여해, 염창근, 영담스님, 오민정, 옥유호, 우경윤, 우미정, 우민재, 유기경, 유도영, 유보미, 유

봉인, 유소연, 유영아, 유재숙, 유지현, 유혜경, 유혜명, 유화영, 윤건희, 윤길자, 윤나라, 윤모아, 윤무영, 윤상일, 윤익진, 윤정

숙, 윤정은, 윤지혜, 윤현아, 이강인, 이경선, 이기, 이대훈, 이두현, 이명화, 이민규, 이보라, 이복선, 이삼미, 이상우, 이상희, 

이선희, 이성미, 이수정, 이슬기, 이안지영, 이영림, 이용수, 이원호, 이은애, 이은진, 이재웅, 이정문, 이정심, 이정인, 이종률, 

이종민, 이주희, 이진아, 이창희, 이철진, 이춘희, 이한숙, 이현아, 이현윤, 이혜인, 이확영, 임미원, 임서영, 임선영, 임수진, 임

은정, 임창연, 임현정, 자주, 장경미, 장상미, 장진희, 장태겸, 장해영, 장효정, 전영주, 전재용, 전준, 전필교, 전현진, 정국희, 

정미영, 정병국, 정보임, 정부기, 정상미, 정상율, 정선애, 정소희, 정슬기, 정신탁, 정유경, 정은성, 정하심, 정효은, 조경선, 조

기근, 조선주, 조재연, 주영옥, 진형민, 진효탁, 차미경, 차현숙, 천유라, 최경미, 최만종, 최문식, 최민, 최병호, 최석민, 최수근, 

최신영, 최원근, 최윤희, 최준석, 최준용, 평화바닥, 표희순, 하승창, 한경원, 한순응, 한지연, 허원경, 현주, 홍세미, 홍순영, 홍

지연, 황경아, 황석찬, 황인경, 황정아, 황홍원, Khine Mon(카이몬), Ko Wnne(꼬완), Maung Ye Win Latt(마웅예윈랏) Maung 

Zaw(마웅저), Nan Okata(난오카타), PARK Israr(박이스라), Soe Moe Thu(소모뚜), Soe Thiha(소띠하)

후원금이나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준 단체와 기관들입니다. 

5ㆍ18기념재단,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관음사, 난민인권센터, 남아시아 후원모임, 녹색병원, 느티나무도서관, 대전벼

륙시장, 딴진과 친구들, 메디피스, 미얀마공동체, 미지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천외국

인노동자의집, 석왕사, 성공회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 성미산학교, 샐러드 극단, 세상과함께,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

시아의친구들, 아현동 주민센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ODA Watch, 오마중학교 학생들, 울산재단, 유스클립, 은행나무어

함께한 사람들

린이도서관, 이우고등학교, 참여연대, 컴윈(Comwin),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바닥, 하자센터,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복

지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임플란트연구회(ORI), 한국YBA, 함께하는 시민행동, 향린교회, 흥사단, 희망제작소 모금학교, 

ADBERC, APEBC, PEBC [그 외 기록하지 못한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함께해 주었으며 버마를 방문해 버마 사무국에 후원

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금이나 물품을 후원해 주시거나 재능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김미영, 김유정, 김정순, 김준배, 늦봄학교, 단지, 도임방주, 동우스님, 라일라, 문미란, 바다로떠난바

람, 박은홍, 박재붕, 박정우, 박철, 성전스님, 손범락, 송곡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다누리, 심인애, 양길승, 오늘내일, 오종석, 용

인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 유도영, 이강진, 이경희, 이기, 이명화, 이영현, 임순자, 재현고등학교 동아리 JMS, 지륜스님, 최진

규, 홍, 화곡고등학교 동아리, Sagawa(사가와), U Kavinda(우카빈다) 스님 [그 외 기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었으

며 버마를 방문해 버마 사무국에 후원해 주었습니다]

따비에의 사업과 활동에 함께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넥슨, 녹색병원, 더프라미스, 로터스월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삼성꿈장학재단, 서울

YWCA, 서울시 청년허브, 아름다운재단, 연합뉴스 기자들, 테이크아웃드로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

회, 현대기아자동차-성공회대학교 

버마 어린이 동화책 발간에 소중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출판사] 길벗어린이, 국민서관, 낮은산, 사계절, 웅진주니어, 창비 

[작가] 권정생(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김성은, 김용철, 박기범, 송진헌, 신가영, 오돌또기, 원종찬, 유동훈, 이유정, 윤여림, 정

승각, 한병호, 현덕, 황동진, 황선미

그리고 

마웅저, 정보임 두 대표를 비롯해 영담스님, 윈민우, 딴진 님이 고문과 자문으로 따비에 창립 때부터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유보미 님이 감사를 맡아주었습니다. 김규환, 김동훈, 김희옥, 민경관, 박준우, 안지영, 염창근, 진형민, 최병호, 최신영, 한정

아 님이 운영위원으로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영하, 김초롱, 달다(천유라), 박지현, 염창근, 오민정, 유소연, 윤모아, 

자주(신은재) 님이 한국 사무국 활동가로, 띤자, 민툰, 수웨이, 우떼인, 카이몬이 버마 사무국 활동가로 애써 주었고, 강지원, 

구윤모, 김정세, 난오카타, 신나라, 최준용 님이 청년위원으로 활동해 주었습니다.

따비에와 함께하며 
후원과 기부와 지원과 수고를 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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